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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실수도 형사범이 될수 있다 

누구든 실수를 할 수있다 .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우기도 하고, 두번다시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도 한다. 그러나, 어떤 실수는 그냥 용서되지도 않고, 돌이 킬 수 없는 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법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형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한 예를 들어보자. 영희씨는 백화점 (Department Store)에서 옷을 훔쳤다는 이유로 중절도죄 (Grand 

Larceny)로  기소되었다. 영희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어 우울한 기분에 사로 잡혀 있었다. 자신의 

기분을 전환하고자 영희씨는 백화점으로 가서 여성 옷 코너를 구경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걸려있는 블라우스가 너무 아름답게 보였다. 영희씨는 얼른 그 블라우스를 입어보고 잘 어울리는지 

보았다. 너무 잘 맞고 너무 예뻤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멋진 모습을 보면서, 영희씨는 남자친구와의 

슬픈 작별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그 순간, 영희씨는 무엇에 홀렸는지 모르지만 그 옷을 그냥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녀의 샤핑백에 

블라우스를 집어넣고 백화점을 유유히 빠져 나오려 하였다. 그런데 이게 왠일인가! 백화점 경비원이 

갑자기 나타나 영희씨를 붙잡는것이 아닌가. 이때부터 영희씨의 악몽은 시작되었던 것이다.  

영희씨는 “블라우스를 돌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지금이라도 내겠다” 고 호소해 보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경비원은 영희씨를 작은 경비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심문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백화점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에 훔치는 장면이 포착 된 것을 보여주었다. 백화점이 허술해 보이지만, 

카메라가 구석구석 다 있다는것을 의식하지 못한 것이다. 영희씨가 훔친 블라우스는 $350.00 의 

가격표가 붙어 있었는데, 그것은 버지니아 주에서 중절도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만약 $200.00 미만의 옷을 훔치면, 경절도죄 (Petit Larceny)가 된다. 버지니아 주에서 중절도죄는 최고 

20 년 징역과 최고 $2,500.00 벌금을 부과 할수 있다. 물론 $350.00 짜리의 옷을 훔쳤다고 하여서 20 년 

징역살이를 할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나, 중절도죄는 일단 감옥을 갈 수 있고, 중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이 평생 따라 다니는 상처를 준다.  더우기, 영희씨는 영주권자 이기에 중범죄에 해당할 경우, 

이민법상 추방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검사측과 협상에 들어갔다.  영희씨가 

초범이고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닌, 우발적인 행위였으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중절도죄를 경절도죄로 

하향 조절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감옥형도 6 개월 미만의 형량을 받았으나, 판사가 몇 일동안만 

구치소에 가고, 나머지 형량은 모두 집행유예로 처리해 주었다. 작은 실수 하나로 하마터라면, 영주권 

까지 빼앗길 뻔했던 아찔한 고비를 넘기고서, 영희씨는 법의 무서움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이젠 형사 변호도 이민 전문 지식이 필요하게 되었음으로, 형사사건 진행시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의 

공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여야 한다.  

         

 


